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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차이 연구이다. 부산 소재 대학

생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첫째, 기질 유형은 국화, 난초, 매화, 대나무 기질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군자 기질 유형별 의사소통 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나무 기질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매화, 난초, 국화 기질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은 자

기노출하기, 대인갈등 다루기를 제외한 ‘처음관계 맺기’와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

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한국인 정서에 맞는 사군자기질을 접목하여 우리 전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해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사군자기질 유형∣의사소통 능력∣대인관계 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Sagunja Temperament. As a result 

of studying 350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the first, Temperament type was chrysanthemum, 

orchid, plum, and bamboo temperame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ies by types of the Sagunja Temperament, there was the highest 

communication ability of bamboo substrat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lum, 

orchid, and chrysanthemum.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Sagunja Tempera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first relationship', 'claiming other 

people's displeasure', 'emotional support and advice' excluding self-exposure and interpersonal 

conflict handling.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the difference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Sagunja Tempera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that tried to reinterpret our tradition in various aspects by applying the Sagunja 

Temperament that matches the Korean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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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 제기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 

나름대로의 독특한 동기요인에 의해 일정한 방식의 행

동을 취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행동 패턴으로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유지

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생활은 가족이나 또래 

중심의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확장된 대인관계를 경

험하게 되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있

는데[1], 이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선정[2]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들이 습득해야 할 직업기초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선정되었다[3]. 결국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하지 않고

서는 형성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인관계를 다각적으로 평

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독특한 대인관계 양

식을 보여주는 자신의 성격 및 기질 유형을 먼저 체계

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영향

을 미치는 자신의 성격, 기질 유형에 대한 올바를 이해

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질 유형에 필요

한 전문적 지식을 확충할 수 있다[4].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유형 차이가 나쁘

거나 잘못되고,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 자란 줄기와 잎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처

럼 사람들도 각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접근 방식이 다

르고, 자신만의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자신이 처한 환경

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의 행동 및 

기질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리더

십, 고객의 행동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 대인관계 등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유형 검사도구

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s), 애니어그램

(Enneagram), DISC(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등이 있다[5]. 그동안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유형 검사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수이며, 이들 검사들의 이론은 한국화

하지 않고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맞게 개선된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Keirsey[6]의 기질 이론이 한국 사람에게 익숙

한 사군자로 설명하였기에 누구나 쉽게 기질 차이를 이

해하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자는 Keirsey[6]가 서구에서 분류한 4가지 

기질과 동양에 있는 사군자 분류방식 간에 서로 유사성

이 있음을 밝힌 김종구[9]의 사군자 기질이 한국인들에

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 정서에 맞는 

사군자기질 검사를 대학생에게 적용하여 한국인 대학

생의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사군자기질(매난국죽) 유

형별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

교에서는 각 학생의 기질별 유형에 맞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도움

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시기에 학생들의 지도 등에도 도움

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한국인의 정서가 녹아있는 사

군자 기질 유형을 접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먼저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의 사군자기질 유형을 분석

하고, 유형별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차

이를 파악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대 효과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사군자

기질 유형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여러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요건인 의사소통 능력

을 발전시켜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

론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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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군자 기질 유형

본 연구는 David Keirsey[6]의 기질이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사군자 기질 4

가지 유형(매난국죽)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군자(君子)란 명칭은 선조들이 유교에서 지향하는 인

품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켰으며[7], 매난국죽

(梅蘭菊竹-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을 소재로 하여 수

묵으로 그린 묵매, 묵란, 묵국, 묵죽을 합해서 사군자라 

불렀다[8]. 이 4가지 식물의 타고난 특성 역시 군자를 

닮았다하여 비유[9]하였는데, 매난국죽은 각각 사계절

을 대표하는 식물로서 사람들이 닮고 싶은 이상적인 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10]. 

Keirsey[6]는 MBTI 성격유형별 기질에서 SP형(감각

적 인식형-예술가적 기질), SJ형(감각적 판단형-보호

자적 기질), NF형(직관적 감정형-이상가적 기질), NT

형(직관적사고형-합리적 기질)으로 분류하였다[13]. 다

음은 본 연구에서 다룬 사군자 4가지 기질 유형들이다. 

첫째,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특

성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자이

며, 지조 있고 고상한 여인에 비유된다[11].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12]. 

Keirsey[6]는 보호자 기질이 가장 준비성이 철저한 기

질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역경과 

실패를 미리 대비하는 점에서 봄의 기질인 매화와 유사

하다. 또한 매화는 꽃이 피고, 사군자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다. 매화의 이런 참고 견디는 인내와 끈기 

는 정해진 시간에 임무를 완수하거나, 에피메테우시가 

판도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

임을 지었던 보호자 기질[6]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매화기질은 MBTI와의 상관관계 결과[9], J형(판단)처

럼 사실적이고, 철저 및 체계적이며, 성실과 꼼꼼함, 한

결같은 점 등이 보호자기질[6]과 상당부분 흡사하다.

둘째, 난초는 인위적인 환경인 화분에 갇혀 있을 때 

잘 말라 죽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환경

을 추구하며, 구속 및 속박 받는 것, 제약받는 것, 의무 

지는 것을 싫어하며, 지나친 것을 꺼리는 특성이 있다

[10]. 또한 즐겁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난초의 특성은 

바쁘더라도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휴양지에서 여흥을 즐길 시간을 확보하기 좋아하

는 예술가기질과 유사하다[6]. 김종구[9]는 난초와 MBTI

기질과의 상관관계 결과, P(인식)는 디오니소스의 자유 

동기를 가진 예술가기질로 분류되며 상관을 보였다.

셋째, 국화는 결실의 계절로 풍요롭지만 때때로 쓸쓸

하고 고독을 느끼게 하며, 모든 꽃이 지고 없어지는 늦

가을에 서리를 맞으며 홀로 꽃을 핀다. 이는 다른 꽃들

과 경쟁하거나 다투기를 싫어하기 때문[14]이며, 삶의 

마지막 자리인 조문하는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장 절

실하게 생각하게 한다. 이런 국화의 특성은 다른 사람

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국화는 줄기를 자르고 철사로 고정하면 

동물모양, 한반도 모양, 하트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보다 외부에서 조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화는 상대

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재주가 뛰어나며, 

관계를 중시하여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

신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주려는 이상가 기

질[6]과 닮았다고 하겠다.

넷째, 대나무는 땅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

며, 가장 빠른 시간에 계속해서 위를 향해 하늘을 높이 

올라간다. 사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대

나무의 특성은 반드시 유능해지고 싶은 욕망의 절실함

이 있다[9]. 흔히 대나무를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 이는 대를 쪼갠 듯이 곧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곧 불

의나 부정과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말한다[15]. 그래서 대나무는 단단하고, 바르고, 속이 비

어 있어 결을 따라 여러 굵기고 쪼갤 수 있으며, 때로는 

머리카락 수준까지 정교하고 가늘게 쪼갤 수 있다. 또

한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뿌

리를 멀리 뻗혀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특성이 있는데, 

실체를 이해하고 통제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이며 냉정하게 판단하는 특성을 가지는 등 

지적 욕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지식을 쌓는데 집

작하는 측면에서 합리가 기질과 닮았다[9]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나무는 분석적이어서 과학, 수학, 철학,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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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등 논리적 및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

합하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이란 사람 사이의 느낌과 생각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사람들 간의 경험영역을 공유

하고, 정보, 감정, 태도, 생각 등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며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요건이다[16]. 의사소통은 정

의하는 범위에 따라 스피치, 발표, 말하기, 자기표현, 자

기주장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개념을 포괄적 개념의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였

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7]. 

Rubin(1990)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

에 관한 지식으로 대화 참여자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라

고 하였으며, 이준웅(1990)은 “언어적 유창성만이 아니

라 대인적 상호작용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황

적 적절성에 대한 효과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허

경호[18]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도록 15가지 포괄적 대

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으로 측정

된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소통 적응력 및 의사소통 공포

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조직의 성과 및 사회화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Gardner[19] 등이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Steve and 

Campion(1994)은 조직 내 또는 조직 외에서 친밀한 관

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라고 

정의[20]하였으며, Miller(2001)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협리적, 상호의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 Kim et al(2001)은 “상

황인식을 토대로 안정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이해, 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간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

하는 능력”이라고 제시하였다[21]. 

이렇게 대인관계가 인간 실존에 필연적인 요소로써 

발달단계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능력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

[22]하며, 대학생활 적응과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적

응을 결정지을 수 있기에[23]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선행연

구 중 김선주 외 연구[24]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중 하나로 파악되었으

며, 그 외 선행연구[25-29]들에서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사군자 기질(매난국죽)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대

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산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

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연

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

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4일

부터 4월 15일까지 50부를 먼저 사전 조사한 후, 설문지 

문항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최종 설문지를 2016

년 11월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연

구 목적과 절차, 설문지 작성법, 자유 의지에 따른 연구 

참여와 철회 결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

의서를 받았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45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응답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최종 결과 분석에는 335부만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사군자 기질 유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을 평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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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David Keirsey[6]가 분류한 4가지 기질 이론을 한

국 사람에게 익숙한 사군자로 설명한 김종구[9]의 사군

자 기질검사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구개발자의 허락

을 받은 후에 적용하였다. 사군자 기질검사는 Keirsey[6]

가 보호자 기질, 예술가 기질, 이상가 기질, 합리적 기질

로 구분한 것을 사군자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그

림 특성과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재해석하

였다. 여기에 김종구[9]는 4가지 기질에 Jung의 외향-

내향 특성을 추가하여 각 기질을 8가지로 세분화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로 매화, 난

초, 국화, 대나무의 4가지 하위변인만을 사용하였다. 각

각의 기질 유형에 해당하는 4개의 단어(총 20개 문항, 

기질 척도 80개 단어) 중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

하는 단어에 ○표하고, 다음으로 가까운 단어에 △표 

하도록 하였다. 최종 본 연구에 사용된 기질 유형 결정

은 각 문항별로 (●◆★■) 부호를 활용하였으며, ○표

한 단어는 2점, △표한 단어는 1점의 점수를 부여 및 합

산하여 조사대상자의 사군자 기질로 진단하였다. 결국 

응답자들이 본인이 어떤 사군자 기질인지 유추가 안 되

도록 측정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3.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허경호[18]가 유일

하게 한국인들에게 맞도록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

통 능력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

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15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은 1개의 진술문으로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현력’과 ‘반응력’은 언어 

및 비언어 요소로 구분하여 2개의 진술문으로 나누었

다. 결국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항목을 합산 평균하여 지수로 삼았다.

3.3 대인관계 능력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30]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창

대, 김수임[3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

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의 5

가지 영역(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관계 맺기는 호감이 있는 사람에

게 다가가는 능력을 뜻하고, 자기노출은 친밀감을 생성

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

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은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려 타인

을 지지하고 조언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는 정도를 예언

한다고 할 수 있다[32]. 

표 1. 대인관계 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척도 문항 번호 문항수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

1,6,11,16,21,26,31,36
2,7,12,17,22,27,32,37
3,8,13,18,23,28,33,38
4,9,14,19,24*,29,34,39
5,10*,15,20,25,30,35,40*

8
8
8
8
8

 (*은 역채점 문항임 - 10, 24, 40)

4. 자료 분석

측정도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 통계프로그램 20.0

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빈도 분석, 평

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측정

하는 Cronbach's α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과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

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

하였다.

4)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변인간의 상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방법인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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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사군자기질 분포

본 연구대상의 사군자 기질 유형은 매화기질이 59명

(17.6%), 난초기질이 115명(34.3%), 국화기질이 123명

(36.7%), 대나무기질이 38명(11.3%)으로 대학생들의 사

군자 기질유형 중 국화기질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난초기질(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63명(48.7%), 여학생이 172명

(51.3%)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경우 난초기질 유형이 33.1%, 

국화기질 유형이 32.5%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난초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

우에는 국화 기질이 40.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난초기질이 33.55%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19세~29세로 평균연령은 21.98세(SD=1.770)

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89명(26.6%), 2학년이 123명

(36.7%), 3학년은 84명(25.1%). 4학년은 39명(11.65)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공은 인문사회대학이 125명

(37.3%), 공과대학은 90명(26.95), 건축디자인대학은 15

명(4.5%), 상경대학은 53명(15.8%), 보건복지대학은 14

명(4.2%), 간호대학은 37명(11.05), 기타는 1명(0.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인구통계학
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명)

남성 여성
전체 비율 
(%)

인구통계학
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사군자 
기질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59
115
123
38

34
54
53
22

25
61
70
16

17.6
34.3
36.7
11.3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89
123
84
39

26.6
36.7
25.1
 11.6

성별
남성
여성

163
172

48.7
51.3

전공 

인문사회대학 125 37.3

나이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17
61
71
58
61
38
20
7
1
1

 5.1
18.2
21.2
17.3
18.2
11.3
6.0
 2.1
  .3
  .3

공과대학 90 26.9

건축디자인대학 15 4.5

상경대학 53 15.8

보건복지 
교육대학

14 4.2

간호대학 37 11.0

기타 1 .3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군자기질 유형 분포                                                      (N=335)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2.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인 중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

장’요인을 빼고는 모든 요인에서 Cronbach's α계수가 

.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67로 나

타났으며, 대인관계 능력은 각각 처음관계맺기는 .820,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은 .562, 자기노출은‘나는 가까

운 관계에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항목을 삭제한 후 Cronbach's α가 

.602가 되어 그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 

및 조언은 .704가 나타났으며, 대인갈등 다루기는 .699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증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 3]과 같이 대부분 .60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나 신뢰도 평가기준인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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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아이겐값 분산 설명력

의사
소통 
능력

말(언어적표현)로 잘 표현한다. .758

.843

3.816 47.696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710 .831 10.389

내 대화는 효율적이다. .700 .779 9.741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나간다. .691 .678 8.471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690 .580 7.250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언어적)로 알
린다.

.671 .488 6.100

내 자신을 표정이나 제스처 등(비언어적 표현)으로 잘 표현한다. .667 .475 5.936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632 .353 4.418

대인
관계 
능력

처음관계 맺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함께하자고 제안 .798

.820 5.355 26.8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함 .687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 .677

낯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674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직접 소개가능 .592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유쾌한 일 .573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정당하게 항의 .542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친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싫을 때, 그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745

.562 1.856 9.3
친구 혹은 애인이 나에게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면 싫다고 말
할 수 있다.

.727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다. .603

자기노출

친한 친구에게 나의 약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799

.602 1.367 6.8
새로운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해 알린다. .671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 중에 나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560

정서적지지 및 
조언

친해지고 싶은 상대에게 나의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을 조여주려고 
노력

.731

.704 1.281 6.4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에게 적적한 방식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

.687

가까운 사람이 우울할 때, 위로할 수 있다. .686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 .546

대인갈등 다루기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게 된다. .770

.699 1.223 6.1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733

친구와 싸웠을 때 친구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560

표 3.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2.2 타당도 검증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요인분석도 주성분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

었다. 하위요인들인 ‘처음관계맺기’는 총 7개 문항으로,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은 3개 문항, ‘자기노출’은 3개 

문항, ‘정서적 지지 및 조언’요인은 4개 문항, ‘대인갈등 

다루기’는 총 3개 문항으로 측정 항목들이 묶였으며, 이

들 측정 항목들이 각 요인적재값이 .5보다 크게 나타남

으로써, 각각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각 항목들의 KMO가 .851로 나타나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757.631,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선택된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55.407%이었다. 

요인 추출과정에 있어서는 고유값 기준을 적용하여 1

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시 

각 개념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 적재값이 .4 이상

인 문항을 고려하였으며,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mg adequacy)는 항목들 간의 상관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6 이하이면 항목들 간의 상관

성이 없어 요인분석 항목들로 적당하지 않다.

3.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

관계 능력 차이 검증

사군자 기질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차이를 검증

한 결과, 매화기질이 24.75점, 난초는 24.69점, 국화 

25.62점, 대나무 27.92점으로 대나무 기질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F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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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능

력에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매화와 대나무, 난초와 대나무, 국화와 대나무, 대나무

와 국화 기질 간에 p<.05 수준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사군자기질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능

력 차이를 살펴보면, 대나무기질이 처음 관계 맺기에서 

22.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하

기도 대나무 기질이 9점으로 가장 잘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자기노출과 정서적지지 및 조언, 그리고 대인 

갈등 다루기는 국화기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차이

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즉, 처음관계 맺기(F=3.383, P<.05), 타

인 불쾌감 주장(F=3.159, P<.05), 정서적지지(F=6.170,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자기 노출하기와 대인

갈등 다루기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은 ‘처음관계 

맺기와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기’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 처음관계 맺기에서는 매화와 대나무

기질 간에, 그리고 타인 불쾌감 주장에서는 국화와 대

나무 기질 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에서는 난초와 국화기

질 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4.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분석 방법인 피어

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처음관계 맺기,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 

자기노출하기, 정서적 지지하기, 대인갈등 다루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 능

력 중 하위변인인 처음관계 맺기(r=.511, p<.001), 타인 

불쾌감 주장하기(r=.393, p<.001), 정서적지지 및 조언

하기(r=.453, p<.001), 대인갈등 다루기(r=188,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5]. 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날수록 대인관계를 할 때 

‘처음 관계 맺기’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음으

로는 ‘정서적지지 및 조언하기, 불쾌감 주장하기, 대인

갈등 다루기’ 순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Mean(SD)
F P

매화(n=59) 난초(n=115) 국화(n=123) 대나무(n=38)
의사소통 능력 24.75(3.74) 24.69(3.91) 25.62(4.11) 27.92(4.08) 24.75 3.74

대인관계능력

처음관계맺기 19.57(4.50) 20.87(4.31) 21.17(3.66) 22.14(4.21) 3.383 0.018

타인불쾌감 주장 8.41(1.63) 8.61(1.55) 8.15(1.74) 9.00(1.56) 3.159 0.025

자기노출 2.23(0.65) 2.25(0.46) 2.37(0.53) 2.34(0.49) 1.494 0.216

정서적지지 및 조언 12.67(1.86) 12.23(1.84) 13.22(1.75) 12.42(1.90) 6.170 0.000

대인갈등 다루기 7.98(1.26) 8.02(1.10) 8.10(1.20) 7.82(1.12) 0.574 0.632

표 4. 사군자 기질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차이

의사소통 
능력

처음 관계 맺기
타인

불쾌감 주장
자기 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 갈등 
다루기

의사소통 능력 1

처음 관계 맺기 .511** 1

타인불쾌감 주장 .393** .326** 1

자기 노출 .031 .057 .037 1

정서적지지 및 조언 .453** .399** .244** .104 1

대인 갈등 다루기 .188** .041 .065 .099 .238** 1

** P < .01

표 5.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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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사군자 기질검사를 

적용하여 한국 대학생의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사군자

기질(매난국죽)별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간

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유형은 국화와 

난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매화, 대

나무 기질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MBTI 심리기질 유형에서는 SJ형(매화), SP

형(난초), NF형(국화), NT형(대나무)형의 순으로 나타

났는데[33], 이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책임과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자기질(감각적 판단형 SJ)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간호사 자질에 부합하는 유형이라 하

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이 대상이기에 조

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 중 대나무 기질의 의사

소통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화, 매

화, 난초 순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사군

자 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을 확인하는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으

나, 관련 선행연구인 MBTI의 4가지 심리기질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결과[34]는 NF(직관적 감정형 - 이

상가 기질 : 국화)형이 가장 높았으며, SP(감각적 인식

형 - 예술가 기질 : 난초)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물론 

선행연구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나무 및 국화

기질은 기질적으로 개별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정서적 

민감성이 높기에[9] 다른 기질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난초기질(예술가기질, 감각적 

인식형)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충동적이며 구속을 싫

어하고 의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9] 다른 사군자

기질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군자기질별로도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

연구[24][25][28][29][34]에서 밝혀낸 효율적인 의사소

통 능력이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효과적

인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잘 표현

하여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

해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곧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행동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36]. 다

시 말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36]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은 상대가 원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재주가 뛰어나며, 관계

를 중시하고 타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주려는 국화 기

질과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하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

고 의무 지는 것을 싫어하는 난초 기질[9]이 대부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사군

자 기질유형 성향에 맞도록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덕목 중 필수 요건이 의

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37]. 근래 기업체에서도 개인

의 행동유형 분석을 통해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

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은 물론 조직 전체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도 활용

[4]하는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학교 내 국

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며 키

워나가야 할 역량이다. 선행연구들에서 MBTI는 한국

사회에 상담, 교육,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마치 암호화 같은 

4개의 코드가 조합된 16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자신과 

타인의 유형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유

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

다[9]. 반면에 사군자기질 유형검사는 기질 간의 역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며, 기질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직에

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의 기질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

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질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질의 장점을 고려한 인사배치

에 적용할 수 있고, 기질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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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대학생들의 기질을 고려한 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군자기질을 대

학생에게 접목하여 한국 대학생의 기질 특성과 연결하

여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전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해

석하고자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등 여러 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

성,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틀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유의한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 지역 대학생으로 국한하여 조

사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다양

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군자 기질 유형에 대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차후의 연

구에서는 사군자 기질 유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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